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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산과 치킨에 관한 단상(斷想)

얼마 전 조카들이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집에서 

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함께 산에 가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

습니다. 엄밀히 말하면, 등산이 아니라 둘레길 산책이었

지만 초등학생에게는 꽤 힘들었나 봅니다. 함께 걷는 내내 

툴툴거렸던 녀석들에게 사제관으로 돌아와 치킨을 시켜주

니 게눈 감추듯 먹어 치웁니다. 그리고 며칠 뒤, 한 녀석에

게 전화가 왔습니다. “삼촌, 그때 먹었던 치킨이 최고로 맛

있었어요. 어느 집 치킨이에요?” 사실 등산 후 허기짐 때

문에 치킨이 맛있게 느껴졌던 것인데, 이 상관관계를 이해

하지 못하고 던진 어린 조카의 질문이 귀엽고 사랑스럽기

만 합니다.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모습

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, 희생과 고통과 인내 

없이 열매와 위로와 영광만을 찾는 모습입니다.

이번 주일 복음(요한 12,20-33)에 따르면, 예수님께서 십

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고뇌하시는 모습이 소개됩니

다. 하지만 성자께서는 성부의 영광을 위해, 우리의 구원

을 위해 수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. 

아울러 당신 제자들을 향해 “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

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,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

다.”(요한 12,24)고 말씀하신 뒤, “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

나를 따라야 한다.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

께 있을 것이다.”(요한 12,26)라고 덧붙이십니다. 이처럼 주

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. 그

러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을 따른다

는 것은 그분 생애를 본받는 것,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보

려 노력하는 것,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

위해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물론 ‘등산과 치킨’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

과 부활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. 이 같은 직접적인 비유

는 자칫 왜곡되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

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 중 갖게 되는 우리 자신

의 모습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?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

향하는 바가 ‘아무개 신부님의 미사와 강론은 특별하다.’, 

‘어떤 기도를 바치면 은총이 많이 주어진다.’, ‘특정 기도 

모임 혹은 성지를 가면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린다.’라는 

식의 마음가짐은 아닌지요? 예수님은 화려하며 넓은 꽃

길보다 초라하며 좁은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. 그러

므로 우리의 소박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버겁게만 느

껴지는 삶의 무게를 그날그날의 십자가로 여기며 묵묵히 

짊어진다면, 즉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살아간다면 그곳

에서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

하게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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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음에 이르기까지,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높은 십자가 위의 예

수님께서 제 마음으로 내려오시어 말씀하십니다. “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단다. 너의 허물을 용

서하고,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.” 주님 음성에 수줍게 소리내어 고백합니다. 

“주님! 저의 하느님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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